
Rhodia, EP공장온산으로이전
2003년까지 일본시장 공략발판 마련 … 노사분쟁 해결 목적도

Rhodia Engineering Plastics은현재 안양공장 부지에 소재하고 있는 Polyamide 공장을 2003년온산으로이

전할방침이다.

로디아는 1999년효성의 EP사업을인수해안양공장부지를임대사용하고있다.

그러나 안양공장이 한국 및 아시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유리한 반면, 첨단설비를 갖추기에는

여러가지문재가있기때문이다.

로디아는 EP 공장을온산에건설해본사가추진하고있는 Polyamide 엔지니어링열가소성플랫폼을제공할

방침이다. 온산이전은일본시장을공략하기위한목적도있다.

그러나로디아가 EP 공장을이전하려는것은효성에서인수한이후노-사분쟁등고질적인문제가해결되

지않고있기때문으로알려지고있다.

로디아는 1991년타이완의컴파운딩공장을시작으로 1994년중국 Shanghai에 2번째공장을건설했고, 최종

적으로 1999년효성의 EP 사업을인수한바있다.

Rhodia EP는세계 2위의 Polyamide 엔지니어링열가소성소재생산기업으로프랑스리옹에본사가있으며,

세계적으로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공장과기술센터를운영하고있다.

Rhodia는 정밀화학 분야의 세계리더로서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의류, 전기·전자, 개인생활용품, 환경 등

과관련된시장에정밀화학제품및서비스를공급하고있다.

2000년매출은 74억유로이고, 2000년말기준종업원수는 3만명에이르고있다. 또뉴욕및파리증권시장에

상장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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